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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최대 규모 키즈 메가샵 선보인다··
신세계 의정부점, 키즈·육아 원스톱 공간으로 재탄생
-신세계 의정부점, 뉴발란스키즈 메가샵 확장 오픈 ‘백화점 최대 규모’
-11일 뉴발란스키즈·나이키키즈 오픈…총 22개 브랜드 리뉴얼 선보여
-프리미엄 발육용품 전문존 신설해…스토케 경기북부 최초 단독 입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아동·생활관(8층)을 키즈 스포츠 메가샵과 프리미엄 발육용품 전문존으로 새단장한다.
 
 의정부, 민락신도시, 양주 등 경기북부 신도시권은 3040 가족 단위 고객 유입이 꾸준한 지역으로, 신세계백화점은 이 같은 상권 특성을 겨냥해 450평 규모의 8층을 리뉴얼해 키즈 스포츠와 육아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번 리뉴얼은 총 22개 매장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달 마리떼키즈 등 14개 매장이 새단장했고, 에뜨와·부가부·스토케도 문을 열었다.
 
 핵심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뉴발란스 키즈 메가샵이다. 50여평 규모로 재오픈하는 매장은 국내 백화점에 입점한 뉴발란스 키즈 매장 중 제일 크다. 신발 조닝을 기존 대비 두 배로 넓히고 최고 등급 매장으로 설정해 990, 1906, 740, 퍼포먼스 라인 등 뉴발란스키즈 전체 신발 라인업을 만날 수 있다.
 
 뉴발란스 키즈 메가샵과 함께 나이키키즈도 보메로·P6000 등 인기 시리즈를 풀라인업으로 갖춰 트렌드에 민감한 키즈 고객을 겨냥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22년 대구점을 시작으로 키즈 메가샵을 늘려왔다. 매장을 키워 상품을 다양하게 갖출수록 객수와 매출이 함께 늘어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7월 문을 연 강남점 뉴발란스 키즈 메가샵은 두 달 만에 누계 매출이 전년대비 50% 늘었고, 고객수도 30% 넘게 증가했다.
 
 또한 프리미엄 발육용품도 한 곳에 모아 선보인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했다. 자녀 수가 줄면서 한 자녀에 소비가 집중되는 '골드키즈'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유모차·카시트·하이체어 등 발육용품에서도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맞춰 신세계백화점은 경기북부 상권 최초로 지난달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 단독 매장을 열었다. 또한 새단장한 부가부는 유모차의 모든 라인과 하이체어까지 상품군을 확장했다.
 
 이번 새단장을 기념하는 풍성한 혜택도 마련했다. 나이키키즈는 오는 20일까지 10만원 이상 구매 시 조던 양말(한정수량), 20만원 이상 구매 시 폴딩박스(한정수량)를 증정하고, 신발을 제외한 품목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2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뉴발란스키즈는 10만원 이상 구매 시 양말, 20만원 이상 구매 시 돗자리를 증정한다.
 
 선현우 신세계백화점 패션담당은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은 경기북부 가족 상권 수요에 맞춰 키즈 스포츠와 프리미엄 육아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신세계만의 브랜드 라인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